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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경자년(庚子年), ‘쥐의 해’입니다. 

쥐의 경우, 다산(多産)을 상징하는 강한 번식력과 부지런히 

곡식을 물어다 쌓아두는 근면·성실함을 상징합니다.  

또, ‘톰과 제리’, ‘미키마우스’ 등 유명한 만화의 주인공으로 

친근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나라재정」도 독자 여러분에게 

더욱 부지런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작년에 실시한 「나라재정」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독자 

여러분의 7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셨지만,  

여전히 재정 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 「나라재정」은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정지표를 단순한 숫자의 나열에서 벗어나 

이해하기 쉬운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용어나 재정통계를 독자의 시선에서 

생각하여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보다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
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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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독자 여러분의 관심이 높고 즐겨 보시는 부분을 

확대하겠습니다.

독자들의 관심이 큰 재정 이슈에 대한 국가재정 운용의  

현장 이야기나 재정운용의 숨은 이야기 등을 다양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인터뷰 및 에피소드 등의 소재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독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재정정보와  

최신 재정 이슈 등에 관한 신규 콘텐츠를 선보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재정통계를 재정정보 

공개포털인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으실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연간 재정 관련 일정과 함께 최근 발표된 재정 정책이나 

재정통계, 행사 등의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지난 3년간 월간 「나라재정」은 다양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나라 대표  

재정 전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자년 새해에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김  재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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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정운용 방향과 과제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01K P F I S - 인 사 이 트  

김민경 재정정보분석부 부연구위원(mkkim@kpfis.or.kr)

지난해 12월 10일, 2020년도 예산이 당초 정부안 보다 

1.2조원 감액된 512.3조원 규모로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는 2019년도 예산 대비 42.7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 

튼튼한 국방·외교 등 다섯 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2020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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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________ 2020년 예산 개요

2020년도 예산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총지출은 

당초 정부안 513.5조원에서 1.2조원 감액된 512.3조원으로, 총수입은 정부안 

482.0조원 보다 0.2조원 감소한 481.8조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규모로 42.7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1 적자는 71.5조

원(GDP 대비 3.5%)으로 전년 대비 33.9조원이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805.2조

원(GDP 대비 39.8%)으로 전년 대비 64.4조원 증가하였는데 재정건전성이 다

소 악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 후반 이내에서,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중

반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크게 무리

가 없는 수준이라 볼 수 있다.

1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지

2019년 2020년 증감

본예산

(A)
추경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

(C-B)

전년 대비

(C-A)
증가율

총수입 476.1 476.4 482.0 481.8 -0.2 5.7 1.2

총지출 469.6 475.4 513.5 512.3 -1.2 42.7 9.1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37.6 -42.3 -72.1 -71.5 0.6 -33.9 -

(-1.9) (-2.2) (-3.6) (-3.5) - - -

국가채무
(GDP 대비, %)

740.8 731.5 805.5 805.2 -0.4 64.4 -

(37.1) (37.2) (39.8) (39.8) - - -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12.11.)

표 1. 연도별 상반기 집행계획 (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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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________ 2020년도 분야별 재원 배분과 재정운용 방향

2020년도 예산을 12대 분야별 총지출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증액 규모가 큰 분야

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5조원 증가(전년 대비 12.1% 증가)로 가장 컸으며 산업·중

소·에너지 5.0조원 증가, R&D 3.7조원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증

가액 규모는 1.6조원 규모이지만 증가율은 21.8%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

고용 분야는 주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지출과 일자리 관련 노동지출 사업 등이 확

대되면서 증가하였으며 R&D 분야는 주로 핵심 부품개발 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 확충으

로 증가하였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AI, 정밀의

료, ICT, 친환경차 보급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산업분야 육성을 중심으로 증액이 이루어

졌다. 반면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2.8%, 3.2% 수준

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 2020년도 분야별 재원 배분 (단위: 조원, %)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본예산(A)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C-B) 전년 대비(C-A) 증가율

총지출 469.6 513.5 512.3 -1.2 42.7 9.1

1. 보건·복지·고용 161.0 181.6 180.5 -1.0 19.5 12.1

2. 교육

    (교부금 제외)

70.6

(15.4)

72.5

(17.0)

72.6

(17.3)

0.2

(0.3)

2.0

(1.9)

2.8

(12.1)

3. 문화·체육·관광 7.2 8.0 8.0 0.05 0.8 10.6

4. 환경 7.4 8.8 9.0 0.2 1.6 21.8

5. R&D 20.5 24.1 24.2 0.1 3.7 18.0

6. 산업·중소·에너지 18.8 23.9 23.7 -0.2 5.0 26.4

7. SOC 19.8 22.3 23.2 0.9 3.5 17.6

8. 농림·수산·식품 20.0 21.0 21.5 0.5 1.5 7.4

9. 국방 46.7 50.2 50.2 0.0 3.5 7.4

10. 외교·통일 5.1 5.5 5.5 -0.02 0.4 8.8

11. 공공질서·안전 20.1 20.9 20.8 -0.1 0.7 3.5

12. 일반·지방행정

      (교부세 제외)

76.6

(24.1)

80.5

(28.2)

79.0

(26.8)

-1.5

(-1.4)

2.5

(2.7)

3.2

(11.2)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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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재정 운용의 투자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 확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포용국가 기반 공고

화를 위한 사회투자,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튼튼한 국방·외교이다.    

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

핵심기술 자립과 산업체질 혁신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투자인 혁신성장 분야는 Data, 

Network, AI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의 생태계 조성과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인재양성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총 15.7조원이 편성되었다. 

혁신성장 가속화

(15.7조원)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2.1

D.N.A. 플랫폼+3대 핵심산업육성 4.8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양성 3.7

제2 벤처붐 확산 5.2

경제활력 제고

(49.8조원)

수출·투자·관광 등 촉진 7.8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1.3

균형발전, 생활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 14.9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5.8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31.8조원)

촘촘한 사회·고용·교육 안전망 구축 4.4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20.3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2.8

주거·일자리 등 청년 희망 사다리 보강 4.3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

(14.0조원)

신기술 활용 스마트 인프라 확충 1.1

노후시설 개량 등 안전 인프라 보강 3.5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건강 투자 확대 9.4

튼튼한 국방·외교

(54.1조원)

스마트 정예군 육성 등 국방 역량 강화 50.2

한반도 평화경제 기반마련 0.5

공공외교·ODA 확대 3.4

표 3. 2020년도 재정투자 방향
(단위: 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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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으

로 총 2.1조원이 편성되었는데 핵심기술 R&D 투

자와 개발된 기술의 조기제품화를 위한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5천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펀드를 조성하고 소재, 부

품, 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2.1조원 규모로 설치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인 Data, Network, AI 분야(D·N·A)에 

1.7조원을 투입하여 5G 시대 및 AI 시대에 본격 대응하고자 하였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산업으로 요약되는 미래 먹거리 핵

심사업 발전 생태계 조성에도 3.1조원을 편성하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AI 대학원 확대 및 대학교육 혁신 투

자로 3.7조원을 투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자체-대학 주도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발

전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신산

업분야 전문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산학연 협력 고도화 사업 등이 그것

이다.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되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모태펀드2 0.8조원 출자를 

포함한 총 2.1조원의 모험 자금을 공급하고 스케일업 펀드3 3.2조원을 공급하여 벤처기업

의 성장 및 도약을 지원한다. 또한 민·관 협력으로 창업기업의 R&D와 사업화를 연계 지

원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사업과 유니콘 후보 기업 육성 프로

그램도 신설한다.

2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펀드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로 국내에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펀드를 의미한다. 

3    �성장잠재력을 가진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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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경제활력 제고 예산은 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고 생활SOC와 같은 균형발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업으로 49.8조원이 투입된다. 

수출과 투자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금융을 보강하고 해외 마케팅과 같은 수

출을 총력지원하는 데 3.5조원을 확대하고 민간 설비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주요 관광명소에 5G 기반 VR, AR 콘텐츠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등이 포함

된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혁신 뒷받침을 위해 스마트 공장 5,500개를 보급 지원하고 스마트 

산단 4개소를 조성한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돌봄 

복합 시설과 같은 생활SOC에 총 10.5조원을 투자하고 SOC 중심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

트 33개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0.1% 늘린 25.5조원을 지원하는데 돌봄,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9.5만 개 확대 등이 그것이다. 또한 청년과 중장년, 장애인 등

과 같은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과 고용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일자리 패키지 사업 등도 시행한다.

③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한 사회투자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분야는 사회·고용·교육의 3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

화에 대응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과 혁신을 지원하는 투자 방향으로 총 31.8조원이 편

성되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장애인 연금을 차상위 계층에 한해 현행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고용안

전망을 강화하고 고교 무상교육의 2·3학년 확대 시행에 최초로 국고지원이 0.7조원 투입

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투자에는 공공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등이 이루어지게 되며 초등돌봄과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돌봄사업 강화에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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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현행 소득 하위 70% 노인계층에 월 25만원(하위 20%는 월 30만원)이 지급되

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40% 노인 계층으로 확대하여 월 30만원이 지급되며 노인 일자

리 사업에도 투자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혁신과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

증 제공과 저리 융자자금 공급에 2.3조원을 투입하고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및 성장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④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을 위한 투자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 분야는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예산으로 

스마트 인프라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건강 투자와 관련되어 총 14.0조원이 편성

되었다.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형 첨단 교통체계(ITS)를 구축하는 등의 스마트 시티 구현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에 교통안전, 산재방지, 자살예방 

등의 3대 프로젝트에 2.6조원을 투자한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2배 수준으로 확

대하여 4.0조원을 투입하여 국민 건강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이행을 위한 국고지원도 1.1조원 증가한 총 9.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⑤ 튼튼한 국방·외교

마지막으로 국방·외교 분야는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등 국방 역량강화로 국방 예산이 최

초로 50조원이 돌파되었으며 이는 군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한 봉급인상과 급식비 인상, 

핵심 무기체계 보강 등에 쓰이게 된다. 외교 및 통일 분야에는 남북 경협 인프라 구축에 

0.5조원이 투입되게 되며 ODA 사업은 국격에 걸맞게 신남방·신북방 전략투자 중심으로 

전년 대비 0.3조원 증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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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________ 시사점

2020년도 예산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확장적, 적극적 재

정운영 기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 그 결과 2020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42.7

조원이 증가한 512.3조원으로 확정되었다. 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

속한 집행을 위한 노력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통과한 2020년도 예산의 배정계획을 지난 12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는

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62.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경기활성화와 관련이 높은 SOC 분야와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

출을 위한 R&D 사업 등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SOC 

분야와 일자리 예산 등을 중심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에라도 배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

다. 예산 배정을 통하여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감

안한다면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한 집행 시차의 최소화로 경제 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

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조가 실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

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3.5%, 국가채무가 GDP 대비 39.8%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를 2023년까지 GDP 대비 -3% 후반 수준,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 세

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적 수단을 고려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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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K P F I S - 인 사 이 트  

2020년 사이버보안 위협 
전망 및 대응방안

박종필 정보보호본부 차장(parksoft@kpfis.or.kr)

2019년은 아시안컵 축구대회부터 남북, 북미 정상회담까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사회적 이슈가 많았다. 국제 행사는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국제적, 정치적 목적의 대규모 해킹사고는 없었다. 

다만, 고도화된 AD 악용 랜섬웨어의 등장, 암호화폐 탈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피해는 여전히 컸던 한 해였다.



2019년 한 해 동안 개인, 기업에 피해를 주는 해킹사고는 여전히 있었지만, 대

규모의 국제적·정치적 해킹사고는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 2019년 발생한 보

안 이슈를 정리해보면 제조·유통기업 대상 AD(Active Directory) 취약점 악용 

해킹사고 증가, 네트워크 연계 취약점 Hole을 악용한 대규모 악성코드 확산,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를 노린 공급망 공격, 컨테이너 취약점 기반 클라우드 공

격,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공격 등이 있었다.

1 ________ 개요

해마다 연말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위협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는데, 지

난 12월 5일에도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와 2020년 7대 사이버 공

격 전망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랜섬웨어 공격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갈 

것이며, 여전히 취약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대상 공격은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되고, 보

안이 취약한 스마트 시티 등 융합 서비스를 노리는 새로운 공격이 발생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IoT기기 대상 공격이 지능형 CCTV, AI 스피커 등으

로 확산되고 지능형 표적 공격의 경우 정상 소프트웨어까지 보안 기능을 악용

하거나 정상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세밀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그 의미와 함께 개인 또는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

기로 하겠다.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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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________ 7대 사이버 공격 전망

7대 전망에는 ① 일상 속으로 파고든 보안취약점, 보이지 않는 위협(KISA) ② 랜섬웨어, 

개인에서 공공기관·기업으로 피해 확대(안랩) ③ 취약한 가상통화 거래소, 반복되는 해킹

사고(잉카인터넷) ④ 문자 메시지, 이메일 안으로 숨어드는 악성코드(하우리) ⑤ 은밀하게 

정교하게, 진화하는 지능형 표적 공격(이스트시큐리티) ⑥ 모바일까지 확대되는 소프트웨

어 공급망 공격(NSHC) ⑦ 융합 서비스를 노리는 새로운 보안 위협의 등장(빛스캔) 등이 

포함됐다.

① 일상 속으로 파고든 보안취약점, 보이지 않는 위협

▶ 지능형 CCTV, AI 스피커 등 IoT1 결합 서비스 대상 사이버위협 증가

▶ 윈도우 RDP2  취약점(블루킵) 미패치 시스템을 노린 제2의 워너크라이 등장 우려

▶ 지원 중단 혹은 예정 운영체제(윈도우7/XP, 서버 2008/2003 등) 취약점 공격 시도 

1    �IoT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으로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환경이다. 

2    �RDP는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Remote Desktop Protocol)로 윈도우즈 시스템간 통신규칙이다.

2020년 7대 사이버 공격 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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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루킵(Blue Keep)은 윈도우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를 이용해 정상적인 인증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원격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

는 취약점이다.

4    �Ransomeware는 Ransom(몸값)과 Software(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사용자 동의 없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파일을 암호화시켜 인

질로 잡고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월 서울동부지법은 한 여성의 안방 CCTV를 해킹해 훔쳐본 외국인 강사에게 벌

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사물인터넷협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IoT 산업 매출액이 

8조 6,000억원 정도로 2015년 4조 6,000억원 대비 3년 만에 2배의 성장을 하고 있다. 집

이나 회사의 전자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모바일로 조정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노출된 IoT기기는 기본설정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제품의 보안업데이트는 항시 실시하여야 한다.

2019년 상반기에 발견된 윈도우 RDP 취약점(블루킵3, CVE-2019-0708)은 2017년 워

너크라이가 악용했던 SMB 취약점(이터널블루, CVE-2017-0144)처럼 악성코드 전파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인터넷에 노출된 장비 중 100만대 정도(2019년 5월 기준)가 이 취약

점에 대한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공격자들이 이 취약점을 

통해 시스템을 장악한 뒤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를 심었다는 사례가 처음 발견되었다. 

블루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최신버전 윈도우로 업데이트하고 해당 RDP 서비스를 사

용하지 않거나 접근제어를 설정해야 한다.

올해 1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 원도우 7 및 서버 2008에 대한 보안업데이트 지원이 중단

된다. 국내 PC의 1/4 정도가 취약하여 해커들의 표적이 될 전망이다. 대응방안은 윈도우 

제품은 윈도우 10, 윈도우 서버 2012 이상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불가한 경우 

리눅스 등 대체 운영체제의 최신 버전으로 교체해야 한다.

② 랜섬웨어, 개인에서 공공기관·기업으로 피해 확대

 
▶ 공공기관·기업으로 사칭하여 APT와 결합된 랜섬웨어4 유포

▶ APT와 결합된 랜섬웨어 공격, PC 공격보다 높은 금액 요구

▶ 랜섬웨어 감염 시 백업파일까지 암호화 및 피해 발생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파일을 감염시켜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일종의 몸값

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이며, 1989년 이후로 꾸준하게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은 점차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지능적인 고도의 공격 수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올해에는 기존의 개인 PC를 대상으로 한 공격에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APT 

공격을 통해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려는 전망이다.

랜섬웨어 예방방법은 ① 백신을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②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과 URL 링크는 실행하지 않고 ③ 파일공유 사이트 등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를 통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에 주의하며 ④ 중요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

업해야 한다.

해커가 백업을 추적해 랜섬웨어 공격한 사례도 있다. 2018년 말 미국에서는 악성코드를 

사용해 병원을 포함해 200여 피해자들로부터 3천만달러를 갈취한 이란 국적자 2명을 기

소했는데 공격자는 정상영업시간을 피해 공격을 시작하고 피해자 컴퓨터의 백업을 암호

화해 피해를 더 키웠다.

백업파일을 랜섬웨어로부터 보호하려면 ① 추가 사본과 서드파티 도구를 통한 윈도우 백

업을 보강하고 ② 백업을 기존 시스템에서 분리하여 여러 장소에 사본을 유지해야 한다. 

③ 취약한 가상통화 거래소, 반복되는 해킹사고

▶ 가상통화5 탈취 및 가치 조작을 목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를 꾸준히 공격

▶ 가상통화 거래소 사칭 및 지갑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유포 증가

▶ 피해를 눈치채기 힘든 채굴형 악성코드의 지속적인 유포 및 감염 시도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가 최근 4년간 해킹사고로 1,2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

고 한다. 해킹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가상통화도 탈취됐기 때문이다. 과학기

술정보통신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경제적 피해추정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5건(야바

존, 빗썸, 토인비즈 등) 316억원, 2018년 3건(코인레일, 빗썸, 올스타빗) 850억원, 2019

년 1건(빗썸) 1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적으로 보면, 2019년 사이버 범죄자들이 디지털 화폐 거래소와 투자가들을 해킹해 

벌어들인 순수익이 43억달러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블록체인 보안회사 사이퍼트레이스

(Cipher Trace)에서 발표됐다. 2019년 43억달러 수준의 손실이 생겼다고 한다. 2019년 

1분기에 해커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1억 2,400만달러를 훔쳤으며 2019년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총 손실은 4억 8,000만달러가 넘는다. 

가장 인기 있는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BTC)에 대해 말하자면 사이버 범죄자들은 불법 마

약, 무기 그리고 사이버 및 금융 신용증서 등을 사고팔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업체들도 가상화폐 인기가 줄어들면서 조직이 축소되고 담당자 부재, 회사 이전, 네

트워크 구성 변경 등으로 인해 관리상 보안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업체들은 보

5   �가상통화는 암호화폐라고도 하는데 암호화폐 해킹(cryptocurrency hacking)이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어 해킹하는 것을 말하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거나, 혹은 블록체인 자체의 취약점을 노린 해킹이 있다. 블록체인은 기술

적으로 복잡하고 시스템도 분산되어 있어 보안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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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스템 운영, 인터넷 차단, 접근 권한 관리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④ 문자 메시지, 이메일 안으로 숨어드는 악성코드

백신 업체인 이스트소프트가 2019년 모바일 백신을 통한 통계를 확인한 결과 지난

해 3월보다 10월에 탐지된 건수가 17만여 개로 400% 이상 급증했고 이용자 한 명당 월 

최대 4개의 모바일 악성코드가 스마트폰 다운로드 폴더에서 탐지된 수치라고 한다.

특히, 안드로이드에 악성코드가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높은 시장 점유율, 안드로이드

가 오픈소스로 개방성으로 인한 악성코드의 제작 및 유포가 쉬운 점, 쉬운 설치(APK) 때

문인 것이다. 

주요 감염경로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통한 파일 다운로드나 링크 클릭으로 발생한다.

대응방법으로는 스마트폰에는 반드시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다음의 5가지 

보안수칙을 준수하면 그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① 모바일 전용 보안 앱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주기적 검사 실시 ② 기기 시스템 설정

에서 ‘알 수 없는 출처(소스)’허용금지 설정 ③ 공용와이파이 이용 시 자동 다운로드되는 

APK 파일 실행하지 않기 ④ 출처가 불분명한 앱 다운로드 또는 실행금지 ⑤ 문자 또는 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클릭 금지

⑤ 은밀하게 정교하게, 진화하는 지능형 표적 공격

▶ 견적 의뢰서, 보도자료 등 정상 문서 파일을 위·변조한 스피어 피싱6의 정교화

▶ 문서 소프트웨어의 자체 보안 기능을 통한 보안 위협 탐지 시스템 회피 증가

▶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 슬랙 등의 정상 서비스를 활용한 악성코드 통신 기법 활용

지난해에는 외교·안보 관련 분야 종사자만을 표적화해 발송된 스피어 피싱 이메일 공격사

례가 발견되었는데, 해당 공격은 특히 hwp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파일 암호 

설정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이메일 수신자의 신뢰를 얻는 목적 외에도, 암호를 알기 전 소

스코드 분석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보안 프로그램의 파일 악성 여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도 분석되었다.

▶ 문자 메시지, 이메일 속 링크를 이용하여 악성 앱을 감염시키는 모바일 표적 공격

▶ IoT 기기 보급 확산에 따른 대규모 IoT 봇넷 등장 및 DDoS 공격의 재개

▶ 유효한 코드서명 인증서 탈취 시도 및 이로 서명된 악성코드 유포·감염 증가

1918

6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이란 작살낚시에 빗댄 표현으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기관이나 기업의 내부직원을 표적 삼아 집

중적으로 이메일 등으로 공격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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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기술 및 인간 통제를 통해 스피어 피싱의 위협을 완화할 수 있다. 스팸 필터, 악성코드 

탐지, 안티바이러스와 같은 솔루션을 통해 통제하고 모의훈련, 사용자 교육, 사용자가 의

심스러운 이메일을 읽지 말고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①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뭔가를 클릭하기 전에 항상 이메일 링크의 URL 확인 ② 같은 

디자인의 다른 웹사이트로 슬쩍 넘어가는 URL 리디렉션에 주의 ③ 아는 사람에게서 이메일

을 받았지만, 수상해 보인다면 회신을 클릭하지 말고 새 이메일로 그 사람에게 연락 ④ 생일, 

휴가 계획 또는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 데이터를 소셜 미디어에 공개적으로 게시 금지

⑥ 모바일까지 확대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 모바일 앱, 스마트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확대

▶ 스마트카, 의료기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에 악성코드 삽입을 노리는 공격 시도

▶ 소프트웨어의 특정 사용자만을 선별하여 감염된 악성코드를 실행하는 표적 공격

공급망 공격이란 정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배포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업데이트 서버나 

개발자 PC 등에 침투해 소프트웨어를 변조,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해킹 기법이다. 한 번에 

수많은 PC를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어 파급력이 크다. 

지난해 3월, 대만 PC 공급사인 ASUS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이 해킹당하면서 공

급망 공격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해킹으로 전 세계적으로 총 100만대 이상의 PC

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① 인증서 및 개발 시스템 보안 관리 ② 업데이트 체계 관리 ③ 침해

사고 대응체계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이 공격의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악성코드가 유입

되므로 시스템 담당자나 보안담당자의 주의가 더 필요하다.

⑦ 융합 서비스를 노리는 새로운 보안 위협의 등장

▶ 교통 시스템 해킹을 통한 교통 마비와 CCTV 무력화와 같은 스마트 시티 보안위협 등장

▶ 스마트 공장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전파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시스템을 파괴하는 악성코드

▶ 의료 시스템 해킹을 통한 환자 개인정보·처방전 데이터 유출 및 의료기기 오작동 유발

대표적인 융합 서비스에는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있다. 사례를 보면, 2019년 3월 스마트 공장으로 운영되는 노르웨이의 세계 최대 알루미

늄 제조사인 노르스크 아이드로사는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처리공정을 수동으로 변경하는 

등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회사는 4백만달러의 손실과 전 세계 알루미늄값이 1.2% 오르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인간의 생명과 직접 영향이 있는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2019년 3월 미국 ICS-CER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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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박동기에 대한 취약점을 발견하였는데, 근거리 액세스 권한을 가진 공격자가 원격 측

정시스템의 RF 통신을 방해할 수 있으며 또한 민감한 의료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

한 융합 서비스에 대한 보안위협의 대응으로 정보보안과 물리 보안을 합친 융합보안7 기

술로 대응하고 있다. 

각 융합서비스는 인터넷과의 망 분리, 철저한 권한 관리를 통한 접근관리, 정보보안 장비

를 도입하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시 보안패치, 암호화를 통한 데이터 보호와 이

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해당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원격통신 및 제어를 위

해서는 표준화되어 보안성이 인증된 방식으로 구현돼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상용화된 5G 기술은 초고속·초지연성·초연결 핵심기술을 통하여 혁신적 융

합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________ 결론

2020년 보안위협의 키워드는 ‘랜섬웨어’, ‘암호화폐’, ‘해킹메일/스미싱’, ‘공급망 공격’, 

‘융합서비스 위협’이다. 전에도 있었던 공격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좀 더 정교해질 것이고 

ICT 기술을 혁신적 발전과 더불어 이에 대한 고도화된 위협 또한 증가할 것이다. 

해킹, 해커는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얼마 전 게재된 “다크웹8의 범죄자 한 달 수익이 최고 1억원 넘기도”라는 기사를 보면 사

이버 범죄시장 전체 규모를 대략 1조 5천억달러에 이른다는 결론에서 계산된 것이라고 한

다. 이런 유혹과 정치적 목적이 있는 한 해커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해커는 우리가 방심한 틈을 항상 노리고 있다. 그 방심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중요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런 위협은 개인 또는 일부 조직에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어 조직적

인 체계와 인력양성을 통하여 민관이 협업을 통하여 공동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7    �융합보안(Convergence Security)이란 정보보안과 물리 보안 간의 융합 또는 보안기술이 비 IT기술 및 산업과 융복합되어 창출되

는 보안제품 및 서비스이다.

8    �다크웹(Dark Web)은 불법적인 것으로 가득 찬 곳으로 IP추적, 검열을 피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어 마약, 권총, 음란물, 개인정

보 등이 거래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 

2020년 7대 사이버 

공격 전망(2019.12.5.)

•�인터넷진흥원, 

융합서비스 

보안위협 및 대응방안

(2019.6.24.)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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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이 법정 기한을 넘긴 지 8일 만에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12

월 27일에는 예산부수법안도 국회 의결을 통과하면서 시계(視界) 제로의 2020년도 예산안

이 마무리되었다. 법정 기한을 넘긴 예산 심의, 관련 법안보다 예산안이 먼저 통과되었을 뿐

만 아니라, 제1 야당이 배제된 채 ‘4+1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이기에 정치적 정당성이 훼손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제 512조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행정부에서 얼마나 효율

적으로 잘 집행하느냐에 따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이다.

2020년 예산은 확장 재정 정책의 문재인 정부 기조 연장에 있다.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 증

가율이 2018년 7.1%, 2019년 9.5% 그리고 2020년에는 9.1%이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연

평균 증가율 6.6%, 박근혜 정부의 평균 연평균 증가율 4.4%에 비하면 거의 2배 수준이다. 

여기에 매년 추경으로 2017년에 11.6조원, 2018년에 22.6조원, 2019년에 42.7조원이 편

성되었다. 

2020년 재정운영의 방향과 과제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한국행정학회 회장(leewonhee0107@naver.com)

-------  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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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침체되는데 재정이 증가하려면 당연히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크기 때문에 국가채

무가 유발된다. 2020년에 60조 2천억원의 국채 발행을 전제로 편성된 이유이다. 경제는 

빈곤한데 재정은 풍부한 시기가 되었다. 재정건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근

거이다. 과거 농업국가 시대에 국고는 경제의 종속변수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본격화

되면서 재정은 경제를 조정하는 독립변수가 되었다.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민간 소비도 

움츠리고 수출도 원활하지 못해 국민경제가 침체될 기미가 보이면,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국민경제를 부양하는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문제는 재정지출의 구성과 수준과 그리고 증

가 속도이다.

2019년에 예산안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복지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에 따라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2.8% 증가하고,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 예산 

중에서도 특히 법으로 자격을 정하고 이에 합당하면 무조건 지출이 수반되는 자격급여

(entitlement expenditure) 성격이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

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1977), 국민연금(1988), 고용보

험(1995), 국민기초생활보장(2000), 기초노령연금(2008) 제도 등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최근에도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질환), 3대 비급여(선택

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2013), 기초연금 도입(2014) 및 장

애인연금 확대(201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2015), 아동수당 도입(2018) 등 복

지 제도가 숨 가쁘게 도입되고 있다. 포용성장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속도와 감당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특정 의무지출을 확대하려고 하면 기존의 의무지출 항목을 축소하거나 재

원 확보 방안을 같이 마련하도록 하는 미국식 pay-go 방식을 도입하려고 2016년에 「재정

건전화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 사회

의 진행에 따라 노인 관련 복지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R&D 확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각국이 수입을 규제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국제 무역질서가 개편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수

출통제혁신법」(Export Control Reform Act)을 제정하여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를 구축하

고 있고, 일본은 2019년 7월에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하였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미래 산업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 이에 R&D 투자가 17.3% 증가하고 있다. 전통 제조업 산업 

구조를 새로운 경제 환경으로 전환(transformation)하여 우리의 경제와 사회 체질을 바

�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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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는 지난(至難)한 노력을 알리는 신호이다. 그러나 R&D 영역은 자칫 전문가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일부 도덕적 해이로 인해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다. 증가 속도에 비례하여 지원의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기술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일상생활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5G 시

대에 대응하는 사회 문화의 콘텐츠 변화를 정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 자율 주행 차량

이 일상화되면 차 안에서의 문화생활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한류 기반 문화·관

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문

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9.9% 증가하는 이유이다. 다만 이러한 분야에 경제적 효율성

의 잣대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국민적 관점의 성과 관리는 필요하다. 특정 지

역을 대상으로 관광, 지역 개발, SOC 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지역 균형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접근도 시도해 볼 만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가 있는 ‘지역협

약’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2020년도 예산을 보면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한다. 예산이 통과되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핵심은 대폭 증가된 예산 사업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의 쟁

점으로 귀결된다. 

첫째,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KDI에서 비용과 편익의 추계를 통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해 예산 사업을 숙성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면제 사업을 설정하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23개 사업, 24조 1천억원을 선정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공공인프라 확보를 위한 타당성 확보에 애로를 겪는데, 이를 통

해 공공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인구가 유출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 결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 민원 사업 해소용이라는 지적도 있고, 지역 간 나눠먹기식 배분이라는 비판에 직면

하기도 했다. 집행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둘째, 생활형SOC 집행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도로, 철도와 같은 대

규모 SOC 사업을 통해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토목 국가를 지양한다고 누차 강조하여 

왔다. 그런데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

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에서 큰 도로를 건설했는데 자동차가 다니지 않으니 

개구리 놀이터가 되었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 인구 소멸 현상에 비추어 자칫 과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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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 지역 간 협력 등을 통해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관리 방안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한

다. 공권력에 근거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방치되기 쉽

다. 예산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재정 당

국은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단위의 효과성 관리가 필요하다. 반면 개별 부처에서

는 자체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문제점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

문이다. 국가재정법의 보완을 통해 성과 평가를 강제하고 이에 따른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와인과 소시지는 만드는 과정은 알려고 하지 말고 결과만 즐기라고 한다. 이제 예산도 여

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 2019년 정기 국회의 예산 결정과정은 책임 소재를 떠나 한

국 정치사에서 최악이었다. 과거 민주화가 되기 전에 예산은 정치 협상의 볼모로 잡혀 예

산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의 논리에 희생되어 날치기의 오명을 받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

에 예산은 여전히 재정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512조의 예산이 집행

되어야 한다. 과정의 오점은 있었으나, 결과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간 열린 정부, 투명

한 정부 그리고 정부 혁신을 추진해 온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기획재정부는 

결정의 미학이 아니라, 집행의 미학을 보여주어야 한다. 물먹는 하마는 습기를 조절하여 

건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한다. 그러나 돈 먹는 하마는 경제의 건조화를 초래한다. 재정건

전화를 통해 한국의 국가 신뢰도를 지탱해 온 재정 당국의 관리 능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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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경제는 적지 않은 대내외 경제 충격에 시달렸다. 대외적으로는 일본발 수출규

제와 미·중 무역 분쟁, 유럽 경기침체가 우리나라의 수출산업 구조에 영향을 주었다. 대내

적으로는 고용과 내수 부진, 시중 유휴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으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대응하여 경제학계에서는 국제무역 및 통상, 노동, 금융, 그리고 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다

양한 학술회의와 토론회를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2019년도 재정운용의 큰 그림으로 전년 대비 총지

출 증가율 9.5%,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37.6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재정운용 기

조는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로 정부 재정계획 사상 최초로 올해 총지출 

-------  ❷  -------  

정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학계의 평가와 정책과제

정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평가와 과제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hongjongho@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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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조원 시대를 맞게 되었다. 당연히 재정학계의 관심과 논쟁은 적자재정 편성을 통한 확

장 재정운용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모아졌다. 

필자는 지난 1년간 재정학계가 주관하는 여러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전

문가들의 분석과 주장을 경청할 기회가 있었다. 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재정학자들의 시각

을 대별하자면 ‘확장재정정책론’과 ‘재정건전성론’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어느 경제학자도 한쪽만을 일방적이고 극단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전자의 주요 주장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포용적 복지사회 기반구축(저출산·고령화 및 소득불평등 문제 해소)을 위한 확장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2)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부족한 여건 하에서 내수 진작과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3) �성장잠재력 하락 고착화 이전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당분간 지속적인 확장 재정정책 

(이는 향후 5년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

4)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재정지출 규모가 작고, 이자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양호하며 상대적으로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 

5)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과 국가채무 사이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한다.   

반면 후자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1) �경기하락에 따라 재정수입은 둔화하고 있으나, 재정지출은 급증하고 있다(소위 ‘악어의 입’ 

현실화).

2)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의 경직성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경기부양을 

위한 SOC 지출 역시 증가하고 있다.

3) �2020년 이후 매년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재정운용 편성 등, 매우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지속될 것이다.

4) �세수 확보를 위한 의지나 노력 없이 지출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

5) �정부 곳간을 튼튼히 하는 재정건전성이야말로 국가경제 최후의 보루임을 망각하고 있다.

�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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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재정정책을 둘러싼 학계의 논쟁은 대체로 생산적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판

단이다. 재정 확대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에 대한 근거가 적지 않게 개진됐다. 한편 확장 

일변도의 지출 증가에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정부와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정책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역시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었다. 책임성

이 담보되지 않은 재정 확대는 미래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필자는 현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종합적 평

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현재의 국내외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 거시 관점에서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은 

불가피하며 제대로 사용한다면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높은 국가채무 증가율은 향후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에 대응하는 정

책 노력이 요구된다.

3) �미시 관점에서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과 재정사업에 대한 객관

적 평가가 필요하다.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복지수준과 

우리나라의 재정여력 제약을 균형 있게 고려한 최적 복지재정 규모에 

진지한 논의와 함께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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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확장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학계의 논쟁과정에서  

“재정을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투입해야 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은 상대적으로 소홀

히 다루어졌다. 거시재정 차원의 효과와 문제점에 집중하면서 미시재정 관점의 재정성과

는 간과한 탓이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확장 재정정책론자와 재정 건전성론자를 막론하

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신사업 발굴과 예산제도 개혁, 사전·사후 평가 시스

템 강화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다는 사실이다.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복지수준과 우리나라의 재정여력 제약을 균형 있게 고

려한 최적 복지재정 규모에 진지한 논의와 함께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

책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현실로 닥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한국경제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찾기 위한 정부와 재정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지구적인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성장동력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얻기 위한 ‘녹색뉴딜’을 모색해야 한다. 재정학자는 물론, 한국 

경제학계가 함께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과업이다.

정부는 작년 초 20조원에 달하는 SOC 사업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바 있다. 낙후지역 발

전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업인지, 경제성 확보를 위한 대안은 무엇일지

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졸속 결정이

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무리수가 쌓이게 되면 정부정책에 대한 국

민 신뢰는 낮아지게 된다. 

확대 재정운용을 향한 현 정부의 노선은 분명해 보인다. 경제정책의 실효성은 정책을 바라

보는 소비자와 기업과 국민의 대정부 신뢰에 기반하고 있음은 불문가지다. 재정정책도 예

외가 아니다. 정부 사업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서 돈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라는 겸허한 자

세가 필요하다. 2020년 국가재정 500조원 시대를 맞아 재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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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or.kr)

2020년 예산의 주요 내용

톺아보다 : 샅샅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작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 의결·확정함

16대 분야별 증감 내역
(단위: 조원, %)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4조원 증가 

추경예산 대비 

73.7조원 증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7조원(9.1%) 

추경예산 대비 

36.9조원(7.8%) 증가

GDP 대비 -3.5%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9조원 악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조원(1.2%) 증가

1. 일반·지방행정

2. 공공질서 및 안전

3. 통일·외교

4. 국방

5. 교육

6. 문화 및 관광

7. 환경

8. 사회복지

9. 보건

10. 농림수산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 교통 및 물류

13. 통신

14. 국토 및 지역개발

15. 과학기술

16. 예비비

76.6

20.1

5.1

45.3

70.6

7.2

7.4

148.9

12.1

20.0

18.8

15.7

7.3

4.1

7.3

3.0

80.5

20.9

5.5

48.7

72.5

8.0

8.8

168.0

13.5

21.0

23.9

18.4

7.8

3.9

8.2

3.7

79.0

20.8

5.5

48.7

72.6

 8.0

9.0

167.0

13.5

21.5

23.7

19.2

7.9

4.0

8.2

3.4

-1.5 -1.9

-0.1 -0.5

0.0 0.0

0.0 0.0

0.2 0.1

0.0 0.0

0.2 2.3

-1.0 -0.6

0.0 0.0

0.5 2.4

-0.2 -0.8

0.8 4.3

0.0 1.3

0.1 2.6

0.0 0.0

-0.3 -8.1

　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A)

2020년

본예산(B)

증감(B-A)

증감률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총수입

481.8조원 총지출

512.3조원

국가채무

805.2조원

관리재정수지

71.5조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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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투자방향

●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 DNA 플랫폼 + 3대 핵심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양성

● 제2 벤처붐 확산

● 수출·투자·관광 등 촉진

●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 균형발전, 생활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촘촘한 사회·고용·교육 안전망 구축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주거·일자리 등 청년 희망사다리 보강

● 신기술 활용 스마트 인프라 확충

● 노후시설 개량 등 안전 인프라 보강

●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건강 투자 확대

● 스마트 정예군 육성 등 국방 역량 강화

● 한반도 평화경제 기반 마련

● 공공외교·ODA 확대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

튼튼한 

국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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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0.1.

2020

관리재정수지

45.6조원 적자(누적 기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수치

전월 대비 전월 대비

0.2
조원 악화

6.0
조원 증가

통합재정수지 

7.9조원 적자(누적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수치

전월 대비

3.5
조원 개선

국가채무 

704.5조원(누적 기준)

중앙정부 

채무 기준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김도일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doylek@kpfis.or.kr) 2019년 
11월 말 기준

총수입 435.4조원 총지출 443.3조원

246.0

284.5293.9
318.2326.6

348.9359.5
386.0

406.2 417.6
435.4 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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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 입

2019년 총수입 예산

476.4조원 대비

91.4%
진도율

전월 대비 +16.2조원

전년 동기 대비 -3.3조원

세수진도율 93.8%

국세수입

276.6
조원

전월 대비 +1.8조원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세수진도율 82.0%

세외수입

22.0
조원

전월 대비 +11.1조원

전년 동기 대비 +7.0조원

세수진도율 88.4%

기금수입

136.7
조원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82.8 조원

총수입 

435.4
조원

주: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단위: 조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1

323.0
351.9 356.4 371.8

401.8
430.6

465.3

435.4

476.4

341.8

2019년 예산

2019년 11월

294.8

276.6

국세수입

주: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세수진도율 

93.8%

80.4
77.9

소득세
세수진도율 

97.0%

79.3
70.5

법인세
세수진도율 

88.9%

68.8
68.3

부가가치세
세수진도율 

99.3%

전월 대비

29.1
조원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6
조원 증가

주: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2019년 총지출 예산

475.4조원 대비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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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 출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세입세출외

10.7
조원

전월 대비 +10.3조원

전년 동기 대비 +9.1조원

진도율 88.4%

기금

126.3
조원

전월 대비

25.7
조원 증가

전년 동기 대비

47.9
조원 증가

총지출 

443.3
조원

일반회계

259.5
조원

특별회계

46.7
조원

전월 대비 +15.2조원

전년 동기 대비 +34.4조원

진도율 92.1%

예산

306.2
조원

주: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1

304.4
337.7 347.9

372.0 384.9
406.6

434.1

443.3

475.4

323.3

● 2019년 11월 말 기준

진도율

주: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2019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중앙부처 집행률 

연간계획 대비 94.7%

3534

중앙부처의 
11월 말 집행액

276.4조원

연간계획

291.9조원

전월(90.2%) 대비 
증가

4.5%p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5개 중앙행정기관과 40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부처명 11월 실적 집행률

1 보건복지부 21.7 100.6

2 금융위원회 0.8 99.9

3 교육부 57.0 98.7

4 중소벤처기업부 9.4 98.6

5 고용노동부 3.7 98.5

연간계획(A) 11월 실적(B) 집행률(B/A)

합       계 291.9 276.4 94.7 

중앙부처 252.6 237.9  94.2  

• 예 산 208.9 195.5 93.6  

• 기 금 43.7 42.5 97.1  

공공기관 39.3 38.5 98.0  

(단위: 조원, %)

(단위: 조원, %)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36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재 정 수 지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1

통합재정수지 

7.9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7.7조원 흑자

전월 대비

3.5
조원 개선

전년 동기 대비

45.3
조원 악화

관리재정수지 

45.6조원 적자

전월 대비

0.2
조원 악화

전년 동기 대비

45.5
조원 악화

2018 2019

0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3.5

9.2
16.0 14.0

28.7
37.4

-38.5

-24.3 -22.3 -26.5

-11.4 -7.9

18.6 18.5
14.2

8.5

-0.2

16.9
24.0

31.2

-7.9
-13.5

-17.4 -21.1

-29.5

-38.0

-22.7
-18.5

-10.6

-45.6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 2019년 11월 말 기준

2018 2019

0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59.5

-25.5

-48.2

-15.5

-49.5

-12.0

-57.0

-17.3

-45.5

-5.7

-45.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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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채 무

주: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함(2018년 국가채무는 680.5조원이며, 그중 지방정부 채무는 32.7조원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반영

	 3)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1

전월 대비

6.0
조원 증가

전년 동기 대비

52.8
조원 증가

중앙정부 채무 

704.5조원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686.9
692.2 694.4

704.5

698.6

2019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701.9조원

697.9

누적채무 GDP대비

33.6
34.2 34.4

704.5
29.0

29.5

30.9 32.2

34.0

402.8 425.1 464.0 503.0 591.9556.5 627.4 651.8

● 2019년 11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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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호에서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국가채무’에 관해 「열린재정」에서 

어떤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국가채무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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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재정 > 한눈에 보는 재정 > 우리나라 재정 현황 > 중앙재정 > 채무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재정건전성 주요지표 > 국가채무 추이  

국가채무 추이는 알기 쉬운 재정의 한눈에 보는 재정과 테마통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

다. ‘알기 쉬운 재정 > 한눈에 보는 재정 > 우리나라 재정 현황 > 중앙재정 > 채무’ 화면에서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결산 기준 국가채무액과 GDP 대비 비중의 추이와 함께 중앙정부채

무와 국채(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평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 데

이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재정건전성 주요지표 > 

국가채무 추이’ 화면에서도 1997년부터 2018년까지 동일한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열린재정에서는 국가채무의 2018년 결산기준 데이터가 제공되며,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 주요 내용)에 따른 2019년과 2020년 국가채무는 각각 

731.5조원, 805.2조원입니다.

1
국가채무  

추이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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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 DB > 채무 > 월별 국가채무 / 국가채무(D1) /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 보증채무 현황 / 월별 보증채무 현황

국가채무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는 재정통계의 상세재정통계DB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재정통계 DB 화면에서는 국가채무(1997년~2018년), 일반정부 부채(2011년~2017년), 

공공부문 부채(2011년~2017년), 보증채무(2008년~2018년)에 대한 연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월별 국가채무(2014년 1월~2019년 11월)와 월별 보증채무(2014년 1월~2019년 11월)를 통

해 월별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국가채무 총계, GDP 대비 비중, 중앙정부채무, 국채 합계, 국고채권, 국민주택채

권, 외평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 데이터를 제공하고, 일반정부 부채

(D2)와 공공부문 부채(D3)는 부채액과 GDP 대비 비중, 비금융공기업부채와 GDP 대비 비중, 

일반정부-공기업간 내부거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채무는 보증채무 총액과 

GDP 대비 비중, 예보채상환기금채권, 장학재단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수리자금, 국내은행 

외화표시채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각 화면의 우측상단에 위치한 ‘메타정보열기’를 클릭하시면 국가채무(D1)와 일반

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보증채무에 대한 정의, 포괄범위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 NOW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2
국가채무  

상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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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국제비교 > G20 국가별 / 통계지표별

국가별 정부부채 비교는 알기 쉬운 재정의 테마통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재

정 > 테마통계 > 국제비교 > 통계지표별’에서는 국가별 주요 경제·재정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

으며, 그중 통계지표별 탭의 정부부채규모를 통해 국가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통계지표별 탭의 정부부채규모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

교하는 지표인 일반정부 부채(D2) 데이터입니다. 자료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

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기획재정부와 OECD에서 제공되는 자료로 국가별로 우

리나라는 2011년부터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40.1%로 일본(234.1%), 이탈리아(152.4%), 미국(135.8%) 등의 선진국들에 비해 건전한 수준

임을 볼 수 있습니다.

3
국가채무  

국제비교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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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중앙정부) 최근 데이터 � 재정통계 > 주요재정통계(주요지표별) 

인포그래픽 �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재정건전성 주요지표 > 알기쉬운 개념설명 > 국가채무

도표 �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부채 

웹툰 �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부채 

법령 � 재정자료실 > 재정법령 

정부 보도자료 �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국가채무의 최신 데이터는 ‘재정통계 > 주요재정통계(주요지표별)’에서  매월 업데이트되는 총

계,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포 그래픽은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재정건전성 주요지표 > 알기쉬운 개념설명 

> 국가채무’에서, 정리된 도표와 웹툰은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채무 > 부

채’,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채무 > 부채’ 에서 각각 확인 할 수 있으며 마지

막으로, 법령은 ‘재정자료실 > 재정법령’에서 ‘보도자료’는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로 들어가

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국가채무 관련  

각종 정보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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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big.pr.go.kr, 2019.12.16.), 수집기간: 2019.11.1.~11.30.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성차별’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정부가 여성차별을 해소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국민의 호응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이달의 이슈키워드

성차별

재정 NOW 키워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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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대입시험

공수처

집회

젠더폭력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지소미아

성폭력

음주운전

국가직

수능

집회

바다

개혁

청소년

공무원

소방인력

채용시험

임금격차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Gender)

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성이 다른 성을 차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의 인식 개선에

도 불구하고 성차별은 아직도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여성

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동시장

에서 성별 간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

다1.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여성인권 보호 

등에 대한 정책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에 여성가족부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

며,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설

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

에서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계획이다.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하

며, 안심할 수 있는 사회구현을 정책방향으

로 설정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당찬 포부

를 펼칠 수 있는 사회, 세상 모든 가족이 함

께 어울리는 포용 사회의 구현을 지원할 계

획이다.

키워드

여성

성추행

환경

호주

남성

채용

대우

페미니즘

임신

임금

아동

고용

결혼

군대

가정

연관어

G
e

n
d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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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인권보호 및 가족지원

2020년 여성·아동인권보호 및 가족지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

원, 아이돌봄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 가족센터 설립 등이 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2에 대한 아동양육비, 학용품

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가정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2020년도 주요 사업

2020년 여성가족부는 2019년(1조 475억원) 대비 476억원(4.54%) 증가한 1조 950억원

을 편성하였다. 프로그램별 증감을 살펴보면, 여성·아동인권보호 및 가족지원은 7,4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0% 증가하였으며,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일반은 7.28% 증가한 134

억원,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은 755억원으로 4.80% 증가하였다. 반

면,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는 16.67% 감소한 2,323억원이다.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50.3%에서 2018년 52.9%로 2.6%p 증가하였으나, 성별임금격차는 2013년 36.6%에서 2018

년 37.1%로 큰 차이가 없다.

2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의미한다.

주: 괄호 안은 비중

자료: 열린재정, 「2020년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2020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단위: 억원, %)

프로
그램

2019년 2020년 증감(율)구분

10,475
(100.00)

10,950
(100.00)

476
(4.54)

여성가족부

6,587
(0.63)

7,470
(0.68)

882
(13.40)

여성·아동인권보호 및 

가족지원

125
(0.01)

134
(0.01)

9
(7.28)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일반

720
(0.07)

755
(0.07)

35
(4.80)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255
(0.02)

269
(0.02)

14
(5.64)

여성가족부행정지원

2,788
(0.27)

2,323
(0.21)

-465
(-16.67)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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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부모와 손자로 이뤄진 가족을 의미한다.

다. 아동양육비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200,000원

을 지원하며, 추가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3 및 만 2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학용품비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중학

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4,100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보조금은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당 월 50,000원을 지원

한다.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2.94% 증가한 2,544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일반 

2020년 여성가족청소년일반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으로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여

성가족부 정보화추진, 여성·가족정책의식 확산, 국제개발협력(ODA) 등이 있다.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사업은 유엔 여성기구(UN Women)에 기여금 공여로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역량강화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 이슈 관련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

하는 사업이다. 유엔여성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진행하여 국제협력 증진 및 양성 평등의 추

진체계 강화를 목표로 2019년 대비 8.18% 증가한 56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여성·가족정책의식 확산사업은 주요정책 홍보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양성평등, 여성·

아동 안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 대국민 소통 및 정책 체감도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

이다. 2020년 5.32% 증가한 18억원으로 편성하었다.

여성·아동인권 
보호 및 가족지원 
주요사업
(단위: 억원)

2019년 2020년구분

2,069 2,544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246 2,440아이돌봄지원

887 885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

250 365가족센터 설립

자료: 열린재정, 「2020년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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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정책기반 강화 및 여성경제활동 지원 

2020년 성평등정책기반 강화 및 여성경제활동 지원의 주요 사업을 보면 여성경제활동 촉

진지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등이 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1:1로 구직자 상담을 통해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쉽, 취업지원 등으로 

취·창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는 2019

년 대비 4.55% 증가한 585억원으로 배정되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19년 35개소

에서 2020년 6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경력단절 예방 및 취·창업 지원을 2019년 대비 

25억원 증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일반 주요사업
(단위: 억원)

2019년 2020년구분

52 56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39 38여성가족부 정보화 추진(정보화)

18 18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10 10국제개발협력(ODA)

자료: 열린재정, 「2020년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성평등정책
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주요사업
(단위: 억원)

자료: 열린재정, 「2020년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2019년 2020년구분

560 585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87 9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37 42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10 14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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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unity Youth Safety-Net을 의미한다.

5    �자신이나 부모세대가 다른 사회에서 한국사회로 이주를 경험한 복수의 문화권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2019년 2020년구분

549 630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333 350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224 251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190 244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자료: 열린재정, 「2020년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주요사업
(단위: 억원)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2020년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의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한국청소년활

동진흥원 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취업·자립을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4),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

영, 이주배경청소년5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CYS-Net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이 CYS-Net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

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전문상담가의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얻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통

해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초기적응 및 진로지원, 탈북청소년의 적응 및 자립 지원,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0년에

는 2019년 대비 14.77%가 증가한 63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ement, 이하 OECD)는 36개 회원국과 

주요국의 향후 2년간 주요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한 

경제전망보고서 「OECD Economic Outlook」를 매년 두 차례 발표한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11월 21일(No. 106) 발표된 경제전망보고서의 

2019~21년 전망에 관한 주요 내용과 국가별 정책 권고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OECD 

주요 재정·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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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or.kr)

「OECD  
Economic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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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정 전망

정책 불확실성의 지속과 무역 및 투자 위축 등으로 지난 2년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

는 점차 하향 조정되어 왔다. OECD는 2020년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 성장률을 2019년과 동일한 2.9%로 전망하였으며, 2021년에는 

3.0%으로 유사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아

진 수준으로, OECD가 2020년 세계 GDP성장률로 2018년 11월에 전망한 3.5% 대비 

0.6%p, 2019년 9월에 전망한 3.0% 대비 0.1%p 낮은 수치이다1. 다만, 미·중 무역갈등 등

으로 2019년에 1.2%까지 위축된 세계 무역성장률(상품과 서비스)은 2020년 1.6%, 2021

년 2.3% 등 완만한 속도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0년 주요국 전망치를 보면 우

리나라(2.3%), 미국(2.0%), 이탈리아(0.4%) 등은 2019년 9월 전망을 유지하였으나, 독일

(0.4%)은 하향, 영국(1.0%)은 상향 조정하였다.

1    �「OECD Economic Outlook」(2018.11.14., No.104)은 세계 GDP성장률을 2018년 3.7%, 2019년 3.5%, 2020년 3.5%로 각각 전망

하였고, 「OECD Economic Outlook」(2019.9.25. No.105)은 세계 GDP성장률을 2019년 2.9%, 2020년 3.0%로 각각 전망하였다.

주: 2019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9.11.21.

표 1. 세계 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질 GDP성장률

세계 3.5 2.9 2.9 3.0

G20 3.8 3.1 3.2 3.3

OECD 2.3 1.7 1.6 1.7

한국 2.7 2.0 2.3 2.3

미국 2.9 2.3 2.0 2.0

유로 지역 1.9 1.2 1.1 1.2

독일 1.5 0.6 0.4 0.9

이탈리아 0.7 0.2 0.4 0.4

영국 1.4 1.2 1.0 1.2

일본 0.8 1.0 0.6 0.7

비OECD 4.6 3.9 4.0 4.0

중국 6.6 6.2 5.7 5.5

인도 6.8 5.8 6.2 6.4

브라질 1.1 0.8 1.7 1.8

실업률 5.3 5.2 5.1 5.1

인플레이션 2.9 2.0 2.1 2.1

재정수지(GDP 대비) -2.9 -3.2 -3.3 -3.3

세계 실질 무역성장률 3.7 1.2 1.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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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경기 하방위험으로 분

석하였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10월 브렉시트 재협상을 타결하였고2, 의회 비준을 남

겨두고 있다.3 하지만, 양자 간 합의되지 않은 브렉시트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될4 무역협상 결과 또는 새로운 규제 발생 등의 불확실성이 유로 지역 전반

주: 2021년과 2022년 영향도 합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9.11.21.

미국 중국 일본 유로 지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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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기 하방 위험요인

OECD는 주요 경기 하방 위험 요인으로 국가 간 교역·투자 제한(보호무역조치) 강화를 

제시하였다. 최근 몇 년간 G20 국가에서 신규 도입된 무역제한조치(Trade Restrictive 

Measures) 규모는 무역원활화조치(Trade Facilitation Measures) 규모보다 앞서고 있

으며,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유

럽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및 미·중 간 관세가 추가 인상되거나 서비스 부분으로

의 확대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갈등은 지

난 2019년 10월 중순에 발효될 예정이었던 관세 인상의 연기와 같은 긍정적인 기조에도 

불구하고, 세계 GDP성장률을 2020년 0.3~0.4%p, 2021년 0.2~0.3%p 하락시키는 등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2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관세영토 안에 속하며, 양 국간 상품교역에는 상품이 유럽연합으로 유입될 위험이 없는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북아일랜드 의정서’ 조항이 수정 타결되었다.

3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한을 2019년 10월 3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에 합의하였으

며, 영국 하원은 2019년 12월 20일 브렉시트 탈퇴 협정법안에 대한 제2독회 표결에서 법안을 가결하고 제3독회를 앞두고 있다.

4    �기존 브렉시트 협의 결과에 따라 탈퇴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을 두며, 이 기간에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

니지만, 유럽연합 관련법을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그림 1. 미·중 무역갈등의 경제적 효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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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GDP

유럽연합-영국 간 무역량(중장기)

유로 지역 GDP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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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OECD 분석 결과, 2020년 이후 WTO 최

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MFN) 조항을 체결하지 못 한다면, 과거에 비해 높아

진 관세 장벽으로 인해 무역량과 투자는 감소하고 공급비용은 상승하는 등 브렉시트 이후 

2년간 영국 GDP는 2.0~2.5%p, 유로 지역 GDP는 0.5%p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그림 2. 무역협상 없는 브렉시트에 따른 잠재적 효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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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중국의 수입수요가 매년 2%p 감소한다면 세계 GDP 성장률은 처음 2년간 평균 

0.7%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며,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요가 크

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세계 경제의 추가적인 둔화를 우려하였다. 이 밖에도, 미국 장·

단기 국채 수익률의 역전, 높은 기업부채 등으로 인한 금융 취약성도 경기 하방 위험요인

으로 지목하였다.

정책적 권고 사항

OECD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함께 균형 있는 재

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권고하였다. 이미 일부 선진국과 신흥국에서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OECD는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이 전망치보다 

현저히 둔화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지속추진을 주문하였다. 다만, 완화수준

은 재정부양책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 둔화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비전통적(Unconventional)5 통화정책의 완화는 자산가격(Asset Prices)을 높일 

수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재정 NOW 해외재정동향

5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란, 저금리 상황에서 국채 등을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말하며, 지난 미국에서 시행했

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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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9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9.11.21.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GDP 증가율 3.2 2.7 2.0 2.3 2.3

민간소비 2.8 2.8 1.8 1.9 2.4

정부지출 2.8 2.8 1.8 1.9 2.4

총고정자본형성 9.8 -2.4 -4.1 0.0 1.2

수출 2.5 3.5 1.5 3.7 1.7

수입 8.9 0.8 -0.5 3.1 2.0

실업률 3.7 3.9 3.7 3.5 3.5

소비자물가 1.9 1.5 0.3 1.1 1.4

재정수지(GDP대비) 2.7 2.8 1.3 -0.1 -0.4

경상수지(GP대비) 4.6 4.4 3.5 3.9 4.0

또한, OECD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중립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재정건

전성을 고려하되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진작하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

는 재정정책을 강조하였다. 특히,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높이고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 도입도 제언하였다.

이 외에도, OECD는 기술의 혁신, 직업교육 강화, 효율적인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 및 

조세제도 등의 구조개혁과 함께, 정부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재정 투명성 등을 요구하였다.

우리나라 경제 전망 및 정책적 권고 사항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GDP 성장률을 각각 2.3%로 예상하며 2019년 9월 

전망을 유지하였다. 세계경기의 둔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반도체 가격의 하

락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나, 공공일자리 창출에 따른 실업률은 감소세에 

있으며 민간소비 및 반도체 수요의 증가 등이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

았다. 또한, OECD는 우리나라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포용적이고 지

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노동 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주

문하였다.

표 2. 우리나라 경제전망
(단위: %)



56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정보 공개포털인 「열린재정」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제1회 ‘「열린재정」을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이하 논문 공모전)을 개최했다. 

「열린재정」을 활용한 경제·재정·행정·통계 분야의 학술·정책 논문을 접수받아 꼼꼼한 심사를 거쳐 

지난 2019년 12월 4편의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많은 응모자들 가운데 우수논문으로 당당히 선정된 4팀을 만나보자. 

담당.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or.kr)   글. 정재림   사진. 한국재정정보원 제공

제1회 「열린재정」을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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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모전 입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구 파트너와 함께 이번 논문공모전에 도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김경동 ______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과 정책학

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 공모전에 함께 지

원한 이민아 후배와는 고길곤 교수님 연구실에서 

함께 수학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학교에서 논문 공

모전 포스터를 보고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재정 분야에 관심이 많았거

든요. 그래서 후배 민아에게도 함께 지원해보자고 

권해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박종훈 ______ 저와 이진희 선생님은 연구원에서 만나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직장동료 겸 논문 메이

트라고나 할까요? 이진희 선생님은 평소에 경제 분

야에 관심이 많아서, 저와 함께 관광수요에 관련된 

논문을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공모전에 함께 도전하게 되었죠.

최우수상을 수상한 (좌)이민아, (우)김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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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용 ______ 저희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윤승식 선배는 3년간 아주대학교를 

함께 다닌 사이입니다. 복수전공부터 창업, 논문작성까지 참 많은 일을 함께 해왔

네요. 마침 저희만의 연구를 진행하고 싶었던 터라, 교수님께서 논문 공모전에 참

여해보라고 권유해주셨을 때 바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솔 ______ 저희는 조금 다른데요. 최돈위 님과는 2018년도에 미국의 한 행정학회

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박사생으로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학회에 참석한 한국

인이란 공통점 때문에 인연이 생겼지요. 서로 연구 강점을 살려서 수시로 아이디어

를 교환했던 것이 연구 인연으로 발전했습니다.

혼자서라면 지쳐서 중도 포기하거나 
적당히 마무리했을 텐데, 

함께여서 맡은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커지고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좌)이진희, (우)박종훈

사업의 연속성과 예산의 변동성

저      자  �김경동(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이민아(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고길곤(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구목적  �「열린재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점증주의적 예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분석

사용자료  �「열린재정」 2007~2019년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현황(총액)자료의 부처,  

프로그램, 단위사업의 예산 자료

김경동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이민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사업 예산의 연속성과 변동성 분석으로 예산의 점증주의 성격이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로,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

서 주로 지원과 육성을 담당하는 부처가 단기사업 비중과 중도

탈락률이 높아 연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변동성은 

부처단위에서는 적지만, 프로그램이나 단위 사업에서는 변동성

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는 예산의 점증

성 판단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예산이 점증주의적으로 결정되

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달리 부처, 프로그램, 단위 사업 등 

사업의 단위가 작아질수록 예산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최 우 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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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연구 과정 중에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최돈위 ______ 연구자라면 공통적으로 느끼시겠지만, 논문 한 편을 완성시키기 위해 

연구 주제 선정부터 테이터 수집, 문헌연구, 분석 등 다방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

다. 그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도 겪기 마련이죠. 그래서 호흡이 잘 맞는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논문의 질도 올라

가고요.

이진희 ______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훈 선생님은 성격이 느긋하신 편인데, 저

는 조급한 마음에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해서 수업이 있던 

박 선생님이 조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차츰 손발이 맞아갔죠. 저 혼자

서라면 지쳐서 중도 포기하거나 적당히 마무리했을 텐데, 함께여서 맡은 부분에 대

한 책임감도 커지고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윤승식 ______ 매우 공감합니다. 정건용 선배와 저는 전화로 싸운 적도 있어요. 공동연

구라는 게 방향을 잡을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 방향성을 두고 고민

하면서 함께 한 방향으로 잡아나가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힘들어도 참 값진 경험이 

됐습니다.

정부의 고용재정지출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저      자  �이진희(한양대 박사과정 수료),  

박종훈(숭실대 박사과정)

연구목적  �「열린재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의 고용재정지출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사용자료  �「열린재정」의 2007~2019년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현황의 월별 자료 활용

마르코프의 국면전환 자기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노동수요의  

2개의 국면을 구분하고, 국면별 재정지출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노동 관련 재

정정책의 노동시간 증대효과가 상이함을 유추했으며, 노동수요

의 탄력성이 낮은 국면에서는 노사정책, 산재보험, 근로조건보

호 및 복지증진, 직업능력개발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등의 재정

지출이 효과적이며 반대로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높은 국면에서

는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의 재정지출이 노동시간 증가보다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인 경

우 임금정책 이외의 노동정책을 통해 노동수요 진작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이진희
한양대 

박사과정 수료

박종훈
숭실대 

박사과정

우 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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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논문 공모전에 참여할 분들을 위해, 이번 논문 공모전을 준비하시면서 느꼈던 소감

을 들려주세요.

최돈위 ______ 이번에 논문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정부 데이터는 다른 선진

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린재정」을 활용한 논문 공모

전은 연구자들의 정부 데이터 활용을 촉진했지요. 그리고 데이터 활용 과정을 거친 

연구자들의 피드백으로 데이터 제공 방안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주최한 데이터 설명회가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박진솔 ______ 논문 작성에 있어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입

니다. 데이터의 정합성과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

런데 이번 논문 공모전에서는 「열린재정」 정보 덕에 데이터 수집과 분석 과정이 매

우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승식 ______ 저도 공모전을 통해 배운 것이 많습니다. 특히 사고의 전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목표했던 연구 방향에서 문제에 막혔을 때, 과감하게 연구의 방

향을 틀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었지요. 이제와 돌아보면 결과를 내는 

연구에 집중했다기보다 다른 연구들을 위한 선행 연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정정보 활용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기반 
회계용어 형태소 분석기 구축

저      자  �정건용(아주대학교 e 비지니스학과) 

윤승식(아주대학교 e 비지니스학과)

연구목적  �「열린재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소  

분석기를 신규 구축

사용자료  �「열린재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결산  

재무제표 자료와 한국재정정보원의  

「회계·기금 운용 구조」, 민간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을 활용

정건용
아주대학교 

e 비지니스학과

윤승식
아주대학교 

e 비지니스학과

텍스트 마이닝 기법(N-gram 기법)을 활용한 회계용어 형태소 

분석기를 구축하고, 재정분야 형태소 분석기 성능을 검증했다. 

재정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형태소 분석기의 문제점을 개선하였

고 재무제표의 회계용어가 사용된 텍스트 분석결과가 기존에 비

해 목적에 적합한 용어가 추출되도록 했다. 수치정보가 아닌 텍

스트 데이터는 타 분야에 비해서 재정 분야의 활용이 미흡한 영

역이었으나 본 연구와 같은 데이터에 대한 분석 시도가 향후 비

정형 데이터와 텍스트 분석 등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열린

재정」에서 제공되는 수치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설명, 성과자료 

등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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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______ 경제는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공부하면

서 학문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다른 분야

의 참신하고 훌륭한 다른 연구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논문 공

모전에 참여하게 될 분들에게 「열린재정」 데이터를 충실히 활용하라고 권하고 싶

습니다. 그리고 참신한 방법론도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수상자 선정에 가장 주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민아 ______ 부족한 제게 공모전을 제안해 준 김경동 선배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

습니다. 공모전 전 과정을 함께 해주어 든든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논문 과정을 

지도해주신 고길곤 교수님과 KOLAB 식구들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주신 

한국재정정보원께도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재정 정보 덕에 

데이터 수집과 분석 과정이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려상을 수상한 (좌)정건용

Local Government as a Catalyst for 
Promoting Social Enterprise

저      자  �박진솔(미 켄터기대 박사과정) 

최돈위(미 텍사스 기술대 방문조교수)

연구목적  �「열린재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사회적 기업의  

지원 효과를 2단계 경로로 실증 분석

사용자료  �「열린재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2011~2017년  

기간의 223개 지방자치단체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1인당 지방세의 규모가 클수록 자체 재원을 통한 사회적 기업  

지원이 증가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증가시키는 것을 

분석했다. 지방재정의 상황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기업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단계 과정을 통해 경

로 분석을 시도했다. 지방재정의 예산제약은 각 지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에 복합적으로 하는 것과 지방재정 지원의 사회적 기업 

증가는 1~2년의 시차가 존재함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의 재정지원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 확산

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실증했다.

박진솔
미 켄터기대 
박사과정

최돈위
미 텍사스 기술대 

방문조교수

장 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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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Talk재정조기집행은 무엇인가요?
최정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jungwoo1088@kpfis.or.kr)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반등 및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1+4 정책방향’으로 경제상황 돌파, 혁신동력 강화, 

경제 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  나라재정

#

뉴스에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한다던데 
재정조기집행이 무엇인가요?

조기집행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정부가 예산배정계획 내에서 상반기의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것을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예산의 50% 이상을 

지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금이

나라재정

경제여건이 좋지 않을 때 정부가 먼저 지출을 하여  

민간에서 그 재원을 바탕으로 소비와 재투자가 

이루어져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나라재정

정부가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연말에 낭비성 지출이나 예산이 

많이 남는 불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라재정

궁금이

＜

←  나라재정

#

제 생활에도 조기집행이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올해는 어떻게 추진되나요? 

기업을 운영하신다면 정부기관과 계약을 할 때 

계약대금을 예전보다 빨리 받으실 수 있고, 

지역의 도로건설이나 하수도 정비 등이 

빨리 이루어져 공공서비스 사용이 편해집니다.

궁금이

나라재정

나라재정

궁금이

2020년에는 중앙정부는 집행관리 대상 예산 중 

62%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며 

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사업, 

SOC사업을 중점적으로 조기집행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가구에

게 정부는 1년에 150만원~300만원의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근로장려금은 팍팍한 삶에 찾아오는 간만의 

외식이 되기도 하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적

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에 근로장려금

을 지급받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이 빨리 들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받

는 가구의 지출은 또 다른 자영업자나 기업

에게 돌아가 민간부문의 지출과 투자로 이

어집니다. 이러한 수혜자들의 마음을 알기에 

정부도 근로장려금을 2020년에는 설 명절전

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

부는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일수록 정부

는 조기집행을 통해 민간에 돈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재정조기집행은 실무상의 용어로 별도의 법

적 근거나 정의는 없지만 「국가재정법」에 근

거한 예산배정계획 범위 내에서 상반기의 재

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것을 뜻하며, 통상적

으로 상반기에 예산의 50% 이상을 집행하

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조기집행은 두 가

지 목적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경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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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상반기 집행계획 (단위: 조원)

주: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제외, 2020년은 잠정치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중앙정부 162.7(58.0%) 178.1(61.0%) 189.3(62.0%)

      - 일자리 6.9(63.5%) 8.8(65.0%) 7.9(66.0%)

      - SOC 22.9(58.8%) 25.1(59.8%) 28.3(60.5%)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출을 통해 

민간투자 및 소비를 활성화시켜 상반기에 예

상되는 경기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조기집행을 추진합니다. 둘째로, 연초부

터 예산사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연말에 

예산의 무리한 집행이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집행이 활용됩니다. 

조기집행은 인건비나 행정기관 운영과 관련

되는 경비(기본경비), 정부 내부거래 등 매월 

경상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비를 제외

한 사업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 활성화와 관련 있는 SOC 투자, 중소기

업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서민생활안정과 

관련된 지출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

다. 2020년에도 상반기 집행 규모를 확대하

여 집행관리대상 예산 305.5조원 중 62%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며 경제적 파급효과

가 큰 일자리 사업과 SOC 분야의 예산은 조

기집행 목표를 2019년 대비 각각 1.0%p 높

인 66.0%, 0.7%p 높인 60.5%로 설정하였습

니다.  

 

정부가 추진한 조기집행은 국민의 일상생활

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등은 대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기존보다 짧아지고 선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줍니다. 또

한 정부가 추진하는 하수도정비, 도로건설 

등이 보다 빨리 추진되어 공공서비스의 이용 

여건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기집행

된 정부의 지출을 재원으로 민간부문에도 계

획보다 지출이 빨리 이루어져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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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ntin Massys, <The Money Changer and His Wife>, 1514, Oil on panel, 71x68cm, Louvre Museum, Paris



퀜틴 마시스(Quentin Matsys, 1466-1530)는 플랑드르 화파를 창시한 화가 중 한 

사람이다. 그의 대표작은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16세기 초엽에 그린 <환

전상과 아내(The Money Changer and His Wife), 1514>다. 그는 섬세한 정밀 화

법으로 부부의 모습을 그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물도 신중하게 배치하였다. 그

림 속 배경의 물건들은 도덕적인 상징성이 가미된 일종의 알레고리(allegory)라고 

할 수 있다. 성모마리아가 그려진 기도서와 아래쪽에 볼록거울에 비친 십자가 모양

의 창틀, 그리고 선반 위에 놓인 사과 등은 지극히 기독교적인 상징물들이다. 그 볼

록거울 안을 자세히 보면 한 인물의 얼굴이 보이는데, 마시스가 자신의 얼굴을 그

려 넣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환전상과 아내>는 남편과 부인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림 속의 남편은 

금화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동전들의 무게를 신중하게 재고 있다. 당시 대부업자는 

여러 지역의 동전들을 취급하여 자연히 환전업을 겸하고 있었다. 마시스가 살았던 

안트베르펜(Antwerpen)은 당시 플랑드르 지방의 상업의 중심지였고 당연히 여러 

나라에서 제조된 주화들이 통용되고 있었다. 환전상은 각종 주화들을 저울로 재고 

비교해서 각 동전들의 교환비율을 정하는 일이 최우선적인 일이었으므로 금, 은, 

동의 함량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특히 금화의 무게를 속이지 않는 정직성이 환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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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마시스의 <환전상과 아내>와 
대부업 그리고 

이자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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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생명 같은 일이었다. 게다가 저울은 최후 심판의 날에 영혼의 무게를 재는 

도구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양심을 재는 일이기도 하였다.

남편 옆에 앉은 아내는 성모 마리아가 그려진 기도서를 보면서 남편이 하는 일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 부부의 모습은 세속적인 일과 성스러운 일로 대비를 이룬다. 

마시스는 기도서를 읽기보다는 세속적 욕망을 채워주는 금이나 돈에 눈길을 주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은연중에 도덕적인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

다. 금화의 무게를 재고 동전을 세는 남편의 모습을 성모 마리아의 모습과 병치되

게 그려놓음으로써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자들에게 높은 금리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셰익스피어의 <베니

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을 보면 그 당시에 이미 유태인들은 영국은 

물론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대부업으로 치부(致富)를 하고 있었고 고리대금을 받

는 것으로 악명을 날리고 있었음을 은연중에 시사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근대사회

로 진입하기 전까지는 전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악덕(Evil)으로 

여겼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업은 가난한 계층에게는 물론, 심지어 왕이나 교회

에게도 전쟁 또는 교회 건축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직종이었

다. 그런데 주로 유태인들이 대부업에 종사했으니 이들은 눈엣가시 같은 족속이었

고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로 문학작품 속에서 묘사되기 일쑤였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나쁜 것인가? 중국고사에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우화가 등장한다. 고사에 따르면 송나라에 저공(狙公)이란 사람이 원숭이를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원숭이 수가 점차 많아지다 보니 먹이를 대는 일이 날로 어려워졌

다. 그는 궁리 끝에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앞으로는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朝三而暮四)’씩 줄 생각인데 어떠냐?” 원숭이들은 모두 화를 내

었다. 그러자 저공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朝四而暮三)’씩 주면 만족하겠느냐?” 그러자 원숭이들은 모두 기뻐했

다고 한다. 이 고사는 잔꾀로 남을 속이는 사람이나 어리석게 속는 사람 모두에게 

교훈을 준다고 열자(列子)는 설파한 바 있다. 이 우화는 어리석은 원숭이를 빗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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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둔한 사람들을 풍자한 것인데, 현대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침에 3개, 저녁

에 4개’나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가 같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문제인 것이다. 

사실은 원숭이가 훨씬 더 사람보다 경제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며 이자율의 개념

을 더욱 잘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자율은 경제에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매개변수이다. 즉 미래가치를 현재

화시켜주는 시간할인율(time discount rate)로 작용한다. 한 재화의 미래가치는 

현재가치보다 적다. 왜 그런가?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바나나 한 개

와 내일의 바나나 한 개의 가치를 비교해 보자. 오늘의 바나나는 지금 바로 소비할 

수 있지만 내일의 바나나는 오늘 소비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같은 재화라고 해도 현

재의 재화가 미래의 재화보다 더 가치가 있고 선호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경제학

적으로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 내일의 재화는 오늘 소비할 수 없고 내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즉, 소비를 억제하고 ‘금욕’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를 억

제하는데 따르는 고통과 비용이 수반된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바나나는 지금 확실

히 소비될 수 있지만 내일의 바나나는 소비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미래의 불확

실성이 소비 자체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자율은 항

상 0보다 커야 한다. 그 경제학적인 이유는 금욕에 대한 대가,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소비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것

은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원시키는 할인율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같이 

미래의 소비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이자율이 아주 낮더라도 사람들이 은행에 저

축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래에 대한 할인율이 낮은 사회이다.

돈을 빌려주고 가혹할 정도로 고리를 갈취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사악한 것으로 

치부된다. 샤일록의 경우처럼. 사실 돈은 벌기도 어렵지만 잘 쓰기는 더욱 어렵다. 

돈에 대해서 세속적으로 집착하기보다는 정당하게 벌고 가치 있게 쓰는 균형 잡힌 

경제관념을 갖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시스

는 환전상 부부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속세적인 것과 동시에 성(聖)스러움을 

유지하는 균형 있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려는 것은 아닐는지….



72재정 STORY KPFIS의 서재

「나라재정」이 

추천하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돈의 세계사 

– 돈의 흐름으로 읽는 4천년 세계 역사

지은이 

세키 신코

옮긴이 곽범신   

출판사 휴먼카인드

발간일 2019년 10월 14일

4,000년 역사를 실제로 
움직인 것은 돈이었다.

기원전 30세기부터 근대국가와 자본주의가 확립된 19세기까지 경제사회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돈이다. 인류는 돈으로 인해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인 분쟁을 이어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돈은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시

작되어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제도적으로 확립되었고, 중세와 근세, 서구사회에

서 돈의 중요성이 커져 은행업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역사책이 주로 정치와 전쟁을 위주로 이야기되었다면, 이 책은 ‘돈의 

흐름’을 통해 역사를 해석한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시대를 살펴보고 서른 가지의 

대표적인 역사 이슈로 구성했으며 챕터마다 그 시대에 쓰인 화폐를 사진으로 확

인할 수 있다. 화폐와 물자의 이동, 영토의 변화 등이 한눈에 보이는 지도를 참고

하면 고대문명이 탄생한 이후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되기까지 세계 역사와 경제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을 통해 세계사를 배워보자.

PART 1 경제활동의 시작과 화폐의 탄생

기원전 30세기~7세기

고대 문명이 탄생한 이후부터 제국이 동서양을 지배하기까지의 인류사와 

함께 태어난 화폐

PART 2 확대되는 시장과 동서무역

7세기~14세기

이슬람 상인의 광범위한 상업 네트워크와 유라시아 대륙 전역을 지배한  

몽골 제국의 등장으로 활발해진 동서교역

PART 3 일원화되는 세계와 자본주의의 신장

11세기~19세기

대항해시대, 국가 간 이해가 세계적 규모로 얽히며 나타난 근대국가와  

자본주의의 확립

세키 신코는 일본의 역사연구가로 슨다이 입시학원 세계사 

강사로 활약했고, 세계사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독자의 눈

높이에 맞춰, 알차고 재미난 세계사 이야기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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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FIS’s 
library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

지은이 

세키 신코

옮긴이 곽범신   

출판사 휴먼카인드

발간일 2019년 10월 14일

4,000년 역사를 실제로 
움직인 것은 돈이었다.

기원전 30세기부터 근대국가와 자본주의가 확립된 19세기까지 경제사회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돈이다. 인류는 돈으로 인해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인 분쟁을 이어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돈은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시

작되어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제도적으로 확립되었고, 중세와 근세, 서구사회에

서 돈의 중요성이 커져 은행업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역사책이 주로 정치와 전쟁을 위주로 이야기되었다면, 이 책은 ‘돈의 

흐름’을 통해 역사를 해석한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시대를 살펴보고 서른 가지의 

대표적인 역사 이슈로 구성했으며 챕터마다 그 시대에 쓰인 화폐를 사진으로 확

인할 수 있다. 화폐와 물자의 이동, 영토의 변화 등이 한눈에 보이는 지도를 참고

하면 고대문명이 탄생한 이후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되기까지 세계 역사와 경제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을 통해 세계사를 배워보자.

지은이 

헨리 해즐릿

옮긴이 김동균   

출판사 디케이제이에스(DKJS)

발간일 2020년 1월 23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길고 넓게 봐야 
경제가 제대로 보인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가 경제학 오류의 일부를 받아들여 경제정책을 수

립하고 있다. 결국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경제학 오류에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

는 없다. 즉 경제학의 오류, 특히 그 근거가 되는 중심 논리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경제학을 이해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

학자 슘페터의 ‘장기적 경제이론’은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영향만 살펴서는 경제

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 집단뿐이 아닌, 

모든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경제를 비로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슘페터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따르며 수요와 공급 등 다양

한 경제 법칙을 쉽게 설명한다. 단순히 이론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학적 

사고를 습득하게 해주는 이 책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경제의 양면을 살

펴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춰보자.

PART 1 길고 넓게 봐야 제대로 보인다

경제학의 오류

장기적인 경제이론으로 경제 이해하기

PART 2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24가지 경제정책과  

그 진실

PART 3 더 늦기 전에

30년 후의 이야기

자본주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경제를 보는 눈

헨리 해즐릿은 자유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언론인으로 

10대 시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편집장 비서로 일하면서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이후 수많은 경제 논설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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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A u g u s t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09S e p t e m b e r

2021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月 January

74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통계청 2019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국제

재정

경제

01J a n u a r y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통계청 2019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재정

경제

국제

02F e b r u a r y

2019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2019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2019년 채무결산 마감

재정

03M a r c h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한국은행 2019년 4/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재정

경제

국제

07J u l y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경제

국제

인구 재정

경제

국제



□ �’18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2019.12.26.)

-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0.1%로  ’16년 이후 감소세이고,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56.9%로 ’14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후 낮은 수준 유지

□ �’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발표(2020.1.8.)

-� �정부는 올해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포용적 복지예산의  

적기집행을 목표로 하여, 조기집행 관리대상 규모를 305.5조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설정

□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발표(2020.1.9.)

- �세계은행은 부진한 무역·투자 성과를 반영하여 세계경제성장률을  

2.5%(상반기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로 전망하였으며,  

선진국은 지속된 제조업 부진과 무역분쟁에 따라 0.1%p 하향 조정된 1.4%,   

신흥시장·개도국은 무역과 투자 둔화 등으로 0.5%p 낮은 4.1%로 전망

2021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04A p r i l

2019년 결산감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10O c t o b e r

국유재산/물품 결산지침 확정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05M a y

2021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2019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2019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11N o v e m b e r

2021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06J u n e

한국은행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12D e c e m b e r

2021년 예산 확정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한국은행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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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한국은행 2019년 4/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재정

국제

재정

재정

국제

재정

국제

재정

경제

경제

국제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한국재정정보원은 1월 8일~9일 이틀간, 서울 양재

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

람회’에 참여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정보원은 이

날, ‘청년들과 함께 가고, 청년들과 멀리 가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채용일정, 채용규모, 시기 등의 채용정보와 취업 노

하우 등을 전수했다. 정보원은 지난해 공정채용 인증

을 획득하였으며, 청년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힘내라 

취준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노하우 등 내실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 중

이다.

한국재정정보원 김재훈 원장이 알려주는 

취업준비 노하우

한국재정정보원은 12월 20일(금) 정보보안역량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보안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공동 실천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소기업·스타트업의 혁신성장 및 기

술개발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

해 정보보안 관련 정보공유 및 보안이 취약한 민간 중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상

호 간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

국재정정보원은 정보화와 정보보안 관련 전문지식과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안전한 사이버

공간 구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협약(MOU) 체결

76



k
p

f
i

s
 

 
n

e
w

s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1월 29일과 12월 4일 양

일간, 원장 및 비상임감사 주관으로 서울·대전·광주 

지역 상주 협력업체와의 갑질 예방 간담회를 실시했

다. 정보원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우수평가(2등급)를 받은 바 있으며, 

올해에도 자체적으로 ‘e-해피’ 등의 온라인 설문조

사 및 전화 방문을 실시해 갑질 사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 자체적으

로 실시 중인 ‘갑질119신고함’ 등 온·오프라인 신고

방법 및 상담창구 운영방법을 안내함과 동시에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상생협력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갑질119신고함’은 자체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에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신고창구로써 

‘피해자를 구조·구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실

질적인 피해 신고 및 조치 활성화를 위해 상주 협력 

업체 근무 장소에도 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재

정정보원 김재훈 원장은 “상생(相生)을 넘어서 상행

(相幸) 하고, 상영(相榮) 하며 공공분야의 사회적 책

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나라도움운영본부에서는 12월 11일(수)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특구별 지자체 및 실무지원

단을 대상으로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

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기업벤처부, 한국산업기

술진흥원, 특구 지자체 담당 및 실무지원단 약 120

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특구관련 보조금 사업 추진 

시 필요한 e나라도움 사업비 집행 및 관리방법에 대

해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e나라도움운영본부에서

는 향후에도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업하여 특구 담당

자에 대한 e나라도움 교육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중소기업벤처기업 규제자유특구 

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교육

한국재정정보원, 상주 협력업체와의 

갑질 예방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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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 총지출은 
얼마일까요?

문 제

애 독 자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 이메일 】 

narajaejung@kpfis.or.kr

【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 

2020. 2. 6.~ 2020. 2. 16.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관심있게 나라재정을 보고 있어요~

이번호에서 예산 집행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쉽게 정리 되어 있어 유익했어요!

2020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재정정보원 파이팅!̂ ^

plu****

12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퀴즈 정답 ☆ 

정부보관금

☆ 상품 당첨자 ☆ 

hop****@nate.com
tig*********@gmail.com

rni**@naver.com
plu****@naver.com

woo******@yahoo.co.kr
sdj*******@hanmail.net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티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조원.

※ �<월간 나라재정>의 개인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